
나는 왜 네 말이 힘들까 

 

요즘 어떤 책을 읽고 계세요? 상투적이긴 하지만 가을을 독서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설교 

준비와 관련된 책읽기 외에 몇 권의 책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중에 한 권이 박재연 작가

의“나는 왜 네 말이 힘들까”입니다. 후기 코비드 목회의 큰 변화 중 하나는 대그룹 구

역에서 소그룹 모임으로의 변화입니다. 100가지 소그룹의 장점을 뒤로하고‘더 가까워져

서 더 상처를 주고 받으면 어떻게 하지?’하는 불안감이 엄습하더군요. 기독교 신앙은 매

우 전인격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상처를 주지도, 받지도 않는 것

이 아닙니다. 때때로 경험하는 비인격적인 말투와 무례한 말 때문에 상처가 깊어집니다.  

 

제한된 현장예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으나 예배의 변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

회 봉사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7시 예배, 성가대가 인도하는 전통적인 9시 

예배, 찬양팀과 함께 하는 현대화된 예배입니다. 오래된 교인들에게 익숙한 전통적인 예배 

방식과 이런 교회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와 새교우들과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 예배

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이런 목회계획으로 인해 앞으로 헤브론 교회는 하나의 성가대와 

찬양팀을 각각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직의 변화도 불가피합니다. 기존의 시온 성가대

와 할렐루야 성가대는 이제 하나의 헤브론 성가대로서 예배를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북미 한인 교회들의 독특한 이슈인 영어권과 한어권 목회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한어권의 교육부서 중 하나였던 영어권 목회를 교육부서에서 분리하였고, 올해는 일부 경

제적 독립을 시작하였습니다. 두 분의 전임 교역자 지원 외에 영어권 회중의 헌금으로 모

든 것을 운영합니다. 5년 이내에 두 분에 대한 지원 역시 영어권에서 담당하게 될 것입니

다. 그렇다고 두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가정과 선교 영역에서 통합적인 파트너

쉽으로 더욱 한 교회를 지향하며 가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은 첫째도, 둘째

도 의사소통입니다. 교회는 더 이상 세대간의 불통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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